
<보도내용>

□ 2026.5.29.(금) 경향신문은 ｢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법 ‘경제성장률 연동’ 
방식 유력」 제하의 기사에서,

 ㅇ “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기존 내국세 연동에서 경상성장률
(명목성장률) 연동으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”고 
보도하였습니다.

 ㅇ 또한, “기획예산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경제성장률과 연동
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마련 중이다”고 하면서,

 ㅇ “기획처는 교육부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다음달 열리는 이재명 
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종안을 보고할 계획이다”고 보도
하였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□ 기획예산처는 교육·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배분의 
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.

 ㅇ 다만, 구체적인 개편방식 및 발표시기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므로, 
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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